
서통, 포장필름사업 1000억원매각
국내기업과 매매협상 진행중 … 벡셀지분-사옥도 매각협상 진행

서통이 주력사업인 필름사업부문을 매각함은 물론 전지전문 자회사인 벡셀 지분을 전량 매각하고 본사사옥

도팔기로하는등대대적인구조조정을통한재무구조개선에나선다.

서통은 구조조정계획의 핵심으로 필름사업 부문을 매각하기 위해 최근 국내기업과 양해각서(MOU)를 체결

했으며, 9월말부터실사를시작해 2002년이내에본계약이체결될수있도록할방침이라고밝혔다.

필름사업부문은서통의주력사업부문으로매각금액이 900억-1100억원에이르는것으로알려졌다.

서통은 또 총 60억원을 투자했던전지전문 자회사인 벡셀의 보유지분 31억원 상당을 지난주 매각한데 이어

9월추가매각에나서전량팔기로결정했다.

이와함께필리핀에서포장용필름을생산하는필리핀현지법인도국내사업부문과묶어매각키로했다.

90억원대로알려진서울본사사옥도매각키로하고협상을진행중이다.

서통은 필름사업부문이 1000억원대, 본사 사옥과 아파트 등은 180억원 이상으로 2003년 상반기까지 모두

1400억원규모의자산매각을실시해전액차입금상환에사용할방침이다.

서통은필름사업부문매각후테이프사업부문과생활가전사업부문에핵심역량을집중키로했다.

이를통해매출 1000억원과경상이익 100억원의수익성이높은기업으로새출발한다는목표를세웠다.

접착기술을 기반으로 한 테이프 사업부문은 앞으로 전기·전자용 고부가가치 테이프 부문을 더욱 강화해

나가면서일본최대의테이프회사인니토전공과전략적제휴를강화키로했다.

또 브라운과 타이거 브랜드를 중심으로 한 생활가전사업 부문은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고진동칫솔, 전기면도기, 주방가전기기를중심으로경쟁력을높여나가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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